
제3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 공유 전동킥보드 처벌강화 도입을 위한 조례제정 촉구안 - 

                                          고양시청소년의회 김민채 의원

 최근 우리 주변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차도, 인도, 자전거도로 구분 없이 어디든 위태롭게 질주하는 전동킥보드를

요. 올해 들어 전동킥보드의 이용 건수는 작년과 비교하여 4배 이상 급증하

였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쓰임새가 여가를 즐기는 ‘레저용’에서 ‘일상적 교통수

단’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용이 늘어난 것입니다.

 즉,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는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우려 속에 눈에 띄게 급증하고, 공유킥보드 서비스업체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더욱 이용이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교통사고가 2배 이상 급증하고 있

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 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6년 49

건에서 2019년 890건으로 3년 만에 18배 이상 늘었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886건의 사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만 16세 이상에 이륜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지만 앞으

로 오는 12월부터 전동킥보드 이용 규제가 더 완화되어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어 사고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개정안은 규제 방법, 단속에 대한 근거 조항 등이 굉장히 취약

합니다. 심지어는 개정된 법의 시행으로 12월부터 보호장구 착용 의무 규정

도 완화됩니다. 헬멧 착용이 의무화 되지만, 기존과 달리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

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고양시 관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이용자에게 해당



조례안을 인지하였다는 동의를 금액결제 전에 표시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용자에겐 법률적인 경각심을 주고, 일반 시민들에겐 보호를 받을 수 있도

록 가칭)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안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가오는 12월, 막을 수 있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

니다.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이용자 모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불안이 아닌 안심을 말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 고맙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